
 News

'빚투'에 전세난까지 겹쳐 10월 가계대출 10조 넘어 국민일보

‘빚투’에 이어 주택·전세난까지 겹치면서 지난달 은행에서 빌린 가계대출액이 10조6000억원 늘어... 올 한 해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100조원을 돌파할 수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주요 은행들은 한도 제한 등으로 대출 총량 관리에 본격 나서... 돈을 빌리는 입장에선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것... 

9월말 국내은행 연체율 0.30%...전월대비 0.07%p↓ 서울경제

지난 9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30%로 전달보다 0.07%포인트 하락...

“금리 인하에 유동성 공급, 원리금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의 조치로 연체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회사 임원 선임 간섭말라” 금감원, 지주사 지배구조 잇단 경고 데일리안

금융감독당국이 국내 금융지주사를 상대로 지배구조와 관련해 잇단 경고음... 금감원은 최근 신한금융지주에 대해 경영유의사항을 통보....

“지주회사의 자회사 임원 선임 역시 관여를 최소화해 자회사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젠 은행 차례… 내년 돼야 제재심 결론 파이낸셜뉴스

올해 안에 은행들을 대상으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심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방침...신한은행, 우리은행은 입장을 제출하지 않아...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달 초 은행들의 제재 절차를 늦어도 다음달 중 시작하겠다고 밝혀... 최종 결론은 해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영업 어렵다면서‥그룹에 수백억 브랜드료 몰아준 보험사 이데일리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브랜드 사용료’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 그룹 지주회사에 내는 브랜드 사용료를 과도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것…

금감원은 지난달 DB손해보험에게 '브랜드 사용료 산정산식 등이 불합리하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 DB손보 측은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입장

전동킥보드 규제 다음달부터 완화되는데…보험사, 전문 보험 개발 난항 아시아경제

다음 달 10일부터 전동 킥보드 이용 문턱이 만 13세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보험업계의 고심도 깊어져....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더욱 악화될 수 있어…

금융감독원은 전동킥보드 관련 '무보험차상해특약'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가... 피해자 측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가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

옵티머스 투자금 4000억원 날렸다… 분쟁조정 얼마나 걸리나 머니S

옵티머스펀드의 최대 예상 회수금은 783억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투자금액의 90%가 넘는 4000억원이 허공으로 날아간 셈....

"최종 투자처에 투입된 금액을 제외한 돈은 횡령이나 돌려막기 등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라임 증권사 무더기 중징계 후폭풍...소송전 예고 뉴시스

CEO들을 포함한 임원들에 대한 징계는 최대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로 결정... 중징계가 증선위와 금융위에서 확정되면 KB증권은 임원 공백의 타격을 받게 돼... 

증선위와 금융위에서 제재수위가 결론나더라도 판매사들의 행정소송이 나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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